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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아크 정밀 감지·검출로 설비고장·전기화재 잡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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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솔루션, DC 아크 검출장치 개발·출시
검출 정확도 높이고, 고장신호·노이즈 구분 가능
DC 설비 고장·전기화재 감축…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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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솔루션이 출시한  ‘DC 아크 고장 검출장치’.

태양광발전 등 직류 설비에서 발생하는 DC 아크를 정밀하게 감지·검출하는 DC 아크 고장 검출장치가 시장에

첫선을 보였다.

한국전력공사 제1호 연구소기업인 한국에너지솔루션(대표 송일근)은 태양광 발전이나 에너지저장 장치(ESS)

등에서 발생하는 ‘DC 아크’ 고장을 신속하게 검출할 수 있는 다채널 DC 아크 고장 검출장치 개발에 성공했다

고 18일 밝혔다.

전기화재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크는 크게 AC 아크와 DC 아크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DC 아크 고장은 헐

거운 커넥터 또는 도선의 끊어짐에 의한 ‘직렬 아크 고장’과 양극과 음극의 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병렬 아크

고장’으로 나눌 수 있다.

병렬 아크 고장은 정격이상의 큰 전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류의 크기 변동만으로도 고장검출이 가능하다. 반

면 직렬 아크 고장은 도선에 직렬로 연결된 저항 성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상 및 고장의 상태를 단순한 전류

의 크기로 나누기 어렵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한국에너지솔루션은 특히 DC 시스템에서 아크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DC 아크는 자체 소화되지 않고,

3000°C 이상의 고온에 도달할 수 있으며, 주위 금속 및 가연성 물질 점화로 인한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DC 계통에서 DC 아크가 생성되는 경우 전류 파형의 변화가 거의 없고, 인버터나 DC/DC 컨버터, PCS 등

에 의한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부동작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노이즈 구별에 의한 정상 상태 및 고장 상

태를 판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 회사 측의 전언이다.

한국에너지솔루션은 DC 계통에서 Time Domain, Frequency Domain, Signal Reflection, 통계 및 AI 기반

알고리즘은 오동작 검출의 가능성이 없도록 적용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 검증을 통한 알고리즘 적

용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따라서 DC 아크 고장은 현장의 특성 반영이 어렵고, 진단 정확도 확보가 어려워 현장에서 검출한 많은 양의 고

장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즉 알고리즘 적용 데이터와 알고리즘 업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며, 축적된 데이터에 근거한 알고리즘

검증이 없으면 DC 아크 검출장치는 현장에서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한국에너지솔루션이 개발한 DC 아크 고장 검출장치는 DC 계통의 아크 고장을 감지·검출하는 장치다.

아크 고장검출에 최적화된 회로를 통해 검출 정확도를 높이고, 고장 신호와 노이즈를 분리해 고장 신호를 구분

할 수 있다.

송일근 대표는 “DC 아크 고장 검출장치를 화재방지 안전장치로 활용하면 DC 산업군에서 발생하는 고장과 전

기화재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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